
중국, 세계적 R&D기지 변모
다국적기업 R&D센터 설립 홍수 … 시장 성장성이 바탕

중국은 최근 들어 생산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기지로서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소득

은 낮지만 우수한 과학기술 수준, 이공계 중시 인력정책 등 여러 면에서 높은 R&D 매력도를 지니고 있기 때

문이다.

다국적기업들의 중국 연구개발센터 설립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늘어나 현재 50여개의 연구개발센터

가 운영되고 있다.

선진기업들이 해외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 기능을 이전하고 있는데 미국, 유럽, 일

본 등 선진국간의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나 인디아 등 발전도상국도 대표적인 해외 연구개발 투자지

역으로 주목되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는 동기와 러시아나 인디아에 연구개발센터를 두는 동기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첨단과학기술을 입수하고 과거 국가연구소에 종사하던 최고급 인력을

저렴하게 활용한다는 목적에서 연구개발센터가 설립됐다. 인디아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저렴하고 풍부한 인

력을 활용할 목적으로 방갈로르 등지에 다국적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센터가 집중되고 있다. 러시아나 인디아

의 연구개발 자원인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는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의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한다는 목적보다는 향후 중

국시장의 성장과 중국생산 확대에 대비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미 중국에 상당한 생산시설을 투자하고

있거나 향후 중국의 정보통신사업 등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제품을 현지 개발하거나 중국시장 공략에 필요한 특정기술을 연구하는 등 주로 자

사의 중국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 38개의 생산기지를 갖고 있는 Matsushita는 이동통신, 디지털TV, 모니터, 중국어 처리 관련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중관춘 지역에 연구개발센터를 독립법인 형태로 설립했다. Matsushita는 2005년까지 연구인력

을 15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휴대폰 시장 1위를 점하고 있는 Motorola 역시 2000년까지 중국에 34억달러를 투자해 10여개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에 18개의 연구개발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2000년에는 Shanghai

에 반도체 디자인 수행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했다.

다국적기업의 중국 연구개발센터 설립은 단순히 연구개발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중국시장에서 자사 생산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보다 강력한 동기 아래 추진되

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풍부하고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빠른 속도로 흡수하고 있어 연구개발 분야

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어가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최근 이공계 기피현상 등으로 연구개발인력 자원의 공급이 정체 혹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5년에 2배 이상의 속도로 이공계 고급 인력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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